
■합심기도(온 가족을 축복하며)
■기    도(인도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해를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된 여행을 출발하는 한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

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날을 은혜롭게 지키는 방법
①음식준비 - 음식은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므

로 제사상으로 차리면 안 됩니다. 간편한 음식을 

준비하였다가 예배 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됩니

다.

②절하는 문제 - 고인의 사진이나 영정 또는 음식물

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죄가 되

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므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③불신 집안에서의 문제 - 가족 전체가 믿지 않아 제사를 드려야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절하는 대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이 때 분명하게 신앙상의 이유로 절은 할 수 없지만 가족들

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고 가족 앞에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④성묘를 갔을 때 -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한다든지 묘지에 술을 붓는 행위

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묘에 묻힌 조상에 대한 이야

기를 서로 나누고 묘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됩니다. 불신 집안일 

경우에는 함께 서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쓰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한줌의 흙이 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

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해야 하고, 서로

사랑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조상들이 남겨 놓고 가신 훌륭

한 뜻을 받들어 교훈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끝.

설날 가정 예배설날 가정 예배



■신앙고백(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

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

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가(다같이)

■기    도(맡 은 이)
■성경봉독 및 말씀 『신명기 31:7-8 / 약속의 땅을 향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
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
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
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한해를 내다보면서 지난해를 반

성하고 다가오는 해를 믿음으로 설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로운 한해를 여행하여야 합니다. 준비 없이 여행을 출발하기보다는 준비를 

갖춘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여행을 잘 준비하고 새해의 여행을 출발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행의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한 여행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들이 가야할 목적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이라

는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지도자라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왜소함을 느낄 수 있고, 백성들에게 무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행은 무척이나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피하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믿고 마음을 강

하고 담대히 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들 때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

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

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형통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뒤

따라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

와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